
천연가스, 가스공사 투자 확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해외플랜트 투자 확대도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은 7월26일 성남 분당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일성으로 해외사업의 경

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장석효 사장은 “한국가스공사는 다양한 해외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

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와 기술적 역량이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해외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천연가스 부문과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탐사 5개, 개발·생산 10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연계사업 6개 등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효 사장은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불안에 대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과 협조체

제를 구축해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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